
일본산 PS인쇄판 반덤핑제제 연장
2005년 1월17일까지 3년간 … 중국산 라이터 덤핑관세율은 하향조정

재정경제부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중국산 포켓형 라이터의 수출기업 Xinhai에 대한 덤핑방지관세

율을 72.41%에서 36.42%로 하향 조정하고, 일본산 PS인쇄판(pre- sensitized printing plate)에 대해서는 덤핑방

지관세 부과기간을 2005년 1월17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.

무역위원회가 2000년부터 포켓형 라이터의 중국 내수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원가 이상으로 판매됨에 따

라 내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적용해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를 하향 조정한 것이다.

반면, PS인쇄판은 무역위원회 조사 결과, 세계적으로 공급과잉상태이고 국내 가동률이 너무 낮아 덤핑방지

조치가 종료되면 국내산업에 미칠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일본산 PS인쇄판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

세 부과기간을 연장하도록 결정했다.

PS인쇄판은 한국아그파산업이 부과기간 연장 조치를 건의해 무역위원회가 연장을 의결했으며, 재경부는 관

세심의위원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게 됐다.

네덜란드 Fuji의 PS인쇄판에 대해서도 2005년 1월17일까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데, 인본산에 대한 덤핑

방지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두 나라에 대한 조치를 동시에 종료 또는 재심할 수 있게 됐다.

재경부는 중국산 라이터 및 일본산 PS인쇄판에 대한 결정을 3월14일부터 재정경제부령으로 시행하기로 했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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